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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서울은 조선왕조 이래로 6 0 0여 년 동안 수도로서 역할을 해왔다. 수도서울은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

서는 산업화·도시화가 반세기만에 진척되었고, 이제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이념인 지식

사회, 정보화 등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과열된 경쟁과 지나친 속도 등

에 함몰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과 과거를 잊고 말았다. 결국,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속

전승은도심 속에 매장되었으며, 현대문화의 주종은서양의문화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수많은 전통문화와 민속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무속과 같은 민간신앙

류의 민속문화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무속은 과거보다 오히려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속의 기반은 인구와 자본에 있으므로 만신들이 서울로 몰리

는 현상이 벌어졌다. 현대사회의 무속은 과거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로 많이 변

질된 상황이다. 예컨대 과거 무속은무계(巫係)와 단골판에 근거한지역적인 특징을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서울의 무속문화는 서울적 특징이 약화되고 전국의 무속이 혼합된

형태이며, 오랜 학습이요구되는 굿보다는 강신현상에 의한 점복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무속의 사례처럼 대도시의 민속은 현대자본주의의 문화 성향에 맞추어 끊임없는 변화

를 추구하고 있다. 기존 민속학계의 풍토는 대도시의 민속문화에 대한 연구를 주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속이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문화의 하나로 암기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민속문화를 농어촌과 같이 비교적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이 미약한 지역의 문

화로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현대 농어촌의 생활문화는 도시와 큰 차이가 없

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대도시 근교의 농어촌은 주거, 교통, 통신, 인터넷 등 문명의 수

준이 서울과 비슷하며,  공동체적 생활양식은 사라지고 개인주의 지향의 관습들이 자리

를 잡고 있다. 그러므로 민속의 대상인식, 지역인식, 주체인식에 대한 고려가 새롭게진행

되어야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서울이란 거대도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굿의 현황, 실태를 파악해보고, 민속

을 보전하고 전승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지역의 마을굿

은 크게 부군당굿과 도당굿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부군당굿을 연구소재로

삼았다. 경기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도당굿과 달리 부군당굿은 서울의 한강변에 집중적

으로 몰려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7월 1일에는 부군당굿의 하나인 남

이장군사당제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 2 0호로 지정되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남이장군사당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한강변의 많은 부군당굿은 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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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을받지 못하고있다. 문화재로 지정된민속과비지정상태의 민속은 매우 다른 전

승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문화재 관리 정책이 민속의 전승과정에 분명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자 한다. 서울지역 부군당굿의 보전, 전승 실태에 관한 연

구는 무형문화재 관리 정책의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생각한다.  

Ⅱ. 대도시와 마을굿의전승양상

1. 부군당굿의 역사적성격

먼저 부군당굿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마을굿에 대한 연구

가 많았지만 마을굿의 형성과발달 등 사적 전개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하지 못하였다. 무

형문화재의 지정시에도 무엇보다 마을굿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문

화재란 과거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현재까지 계승되는, 장기간 동안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굿을 문화재로 지정할 때에도 먼저 마을굿의 역사적 성

격을 규명해보면 그 가치의경중과유무가 판단될 수 있다. 

현(現) 부군당굿은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평안과화합을 위해 벌이는 마을

굿의 일종이다. 마을굿의 주체는 마을주민이며 민간 주도로 의례가 진행된다. 그런데 마

을굿 가운데 성황제와 같이 관(官) 주도로 행해졌던 읍치의례가 민간화되어 민간의례로

변모한 것이 있다. 부군당굿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조 부군당(府君堂) 의례는 경각사(京

各司)에서 시행한 관행의례였다. 성황제가 행정통치제도인 군현 단위의 의례였다면 부군

당 의례는 관아별로 진행된 의례였다. 조선시대에는 각 관청별로 부군당을 만들어 놓고,

새로 부임한관원(官員)은 반드시삼가 제사를 지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유풍은 조선전기의 문신인 어효첨(魚孝

瞻, 1405∼1 4 7 5 )과 같은 성리학자들에 의하

여 음사로 규정되어 대대적인 혁파를 받았다.

그러나 부군당의 혁파는 무속에 대한 금책

(禁策)과 마찬가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수 십년이 지난 중종(中宗) 12년

(1517) 부군당의 혁파가다시 시작되었다. 

『중종실록』에서는 사헌부가 먼저 지전(紙

錢)을태워버리고, 각사(各司)에 관(關)을 전

달하여 다 태워버리고 그 제사를금하게 하였<그림1> 이태원동부군당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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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1 ) 그러나범국가적 혁파를통해서도 오랫동안 지속된 종교적 관습을쉽게 끊어

버릴 수 없었다. 고종(高宗)때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의

사묘(祠廟)조에는 여전히 부군사(符君祠)가 각사 아전의 청방곁에 있고, 해마다 1 0월1

일에 제사지낸다고 하였으며 각 고을에도 모두 있다고하였다.2 )

부군당은 관아내의 의례였지만 무속적 성향이 매우 강하였다. 예컨대 부군당(府君堂)

을 부근당(付根堂)이라고 하는데 이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목경물을 당 내부에 걸어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형조(刑曹)에서 모시는 신이 송씨부인으로서, 이 송씨부인을 위

무하기 위해서목경물을 걸어놓았다.  또한『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현종(顯宗) 8년의

기사를 보면“각사에는 모두 부군당 있는데 이는 신을 받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익

이 항상 의금부의 부군당에서 춤을 춘다고 하니 어찌 실성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3 )

라는 기록이 있다. 이상익은 실성한 것이 아니라 부군당 의례의 무속적 성향에 따라 가무

를 하였으며, 이것이 조종의반대파에게 탄압의빌미를제공한것이다.

한편, 한강변 부군당굿의 발달은 조선후기의 상업발달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서울

지역은1 7세기 후반 이후로급격한인구성장과 함께 경강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이발달하

게 된다. 18세기에는 서울의 오부(五部)  가운데서도 경강(京江)을 끼고 있는 서부와 남

부가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보인다.4 ) 개항기 전후의 마포 전경을 보면 기와지붕들이 빽

빽이 맞붙어 있다. 경강지역의 촌락구성은 농촌마을의 구성과 달리 객주, 여각등이 중심

이 된 상업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1950년대까지 이곳 주민들은 상인, 짐꾼,

어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강에 마을이 형성되고 인구가 몰리면서 신앙공간에 대한 수요도 늘게 되었다. 특히

경강에서의 생업활동 및 강상생활은 고된 노동이 수반되었으며 위험한 일들도 많았다.

부군당의 본래 위치를 추적해보면, 한강으로 향한 조망이 가장 좋은 곳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강 주변에는 빙고(氷庫), 군자감(軍資監), 광흥창(廣興倉) 등과 같은

하급관청 및 부속시설들이 존재하였다. 이곳에서도 부군당 의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한강의 부군당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 이르면 성내의 무

1) 『中宗實錄』卷二十九, 十二年丁丑八月丙辰“國俗各司內皆設神以祀名曰付根行之旣久莫有能革者至是 憲府先焚紙錢傳關各

司皆焚之禁其祀人多稱快”

2) 『東國輿地備考』卷之二祠廟, “符君祠在各司吏廳側每歲十月上朔祀之或言高麗侍中崔塋居官廉於財關節不行有威名故吏民懷

之迎其神尊之云外列邑亦皆有之”

3 )『承政院日記』顯宗 8年, 11月 1 3日, 癸丑“命夏曰 臣聞商翼失性 各司皆有府君堂 乃事神之所 而商翼恒舞于禁府府君堂云 非失性

而何?”

4) 고동환, 1998, 『조선후기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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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금책이 확대되어, 무녀들을 강 밖으로까지 쫓아낸다. 서울의 무격들이 노량진에 거주했

던 원인들도 이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무속정책에 따라서 경강까지

밀려난 무속신앙은 자금이 풍부했던 경강상업지의 부군당굿과 결합되어 많은 변화를 일

으키게 된다.  

부군당은 농촌의 마을 제당과 달리 분포가 조밀하여 근접한 거리에 여러 개의 부군당

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당의 입지적 성격은 경강지역이 자금의 유통이 활발한 상업지

라는 성격을 대변한다. 주거지가 중심이 된 촌락지와 달리 상업지는 물적·경제적 유통

에 따라 구분되었으므로 일반적인 마을제당과는 다른 분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후기 경강지역의 발달로 인하여 부군당굿의 중심지가 관아의 내부에서 한강변의 상

업지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군당굿도 관행의례가 민간화되어 민간이 주도하는 마

을굿의 성격으로 변화된것이라 볼 수 있다.

2. 현(現) 부군당굿의 전승현황

1 9 9 0년 1월∼1 0월 사이에 부군당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 존재하는

부군당은 1 9개이며, 현존하는 제당은 1 2개, 소멸한 제당이 7개로 파악되었다. 『서울민속

대관』의‘동제현황과그 특징’에서 현존하는 부군당의 특징만을 간추려 표로 만들면(표

1 )과 같다.5 ) 『서울민속대관』은 남이장군사당을 왕장당(王將堂)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러나 남이장군 사당제는 한강변 부군당굿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본고에서

는 남이장군 사당을부군당의 하나로분류하여 현존 부군당을 1 3개로 작성하였다. 

2 0 0 0년 전후의현지조사결과인 박흥주의『서울의 마을굿』을 보면, 1990년대『서울민

속대관』의 현황과 큰 차이가 없다.6 ) 여기서 소개한 부군당은 한남동 큰한강 부군당, 당산

동 부군당, 신길2동 부군당, 영등포 상산부군당, 보광동 명화전(부군당), 옥수2동 부군당,

산천동 부군당, 동빙고동 부군당, 서빙고동 부군당, 청암동 부군당, 용문동 남이장군사당,

당인리 부군당, 밤섬(창전동) 부군당 1 3개이다. 박흥주의 조사에서는 이태원동 부군당이

빠져있다. 

구별로 보면 단연 용산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의「전

통제의 현황표」에 의하면 관할 구역내의 부군당굿이 1 0개에 이른다. 용산구는 조선시대

에는 한강방(漢江坊)과 둔지방(屯芝坊) 지역에 해당된다. 한강방과 둔지방은 조운(漕

5) 서울특별시, 1990, 『서울민속대관1』, 353∼3 6 4쪽.

6) 박흥주, 2001, 『서울의마을굿』, 서문당.



325삼십오호

運)·군사(軍事) 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훈련도감, 군자감,  별영창 등이 설치되

었다. 또한 도진(渡津)을 만들어 수상교통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동국여지승람

(東國與地勝覽)』한성부(漢城府) 조(條)에서는 용산강이 도성 서남 1 0리에 있으며 이곳

에는 경상·강원·충청·경기 상류의 조운선(漕運船)이 모두 모인다고 하였다. 인적·

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용산지역은 한강의 어느 지역보다 민간신앙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부군당으로 표출된것으로보인다.

<표1 >에서 나타나듯이 부군당굿은 음력으로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등

에 제의를지낸다. 현재는 정초나시월에큰 굿을 벌이고 나머지 하루에 유교식 제사를 간

단히 올린다. 과거에는 세 번까지 제의를 지내는 곳도 많았다. 다른 마을굿에 비하여 제

의(祭儀)의 수(數)가 많은 것과 정초에 부군당굿을 지내는 곳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서울·경기지역의 도당굿은 3월 삼짓날, 4월 1일,  10월 1일을 제일로 하며 정초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초에 부군당굿을 지내는 풍속을 서해안의 당제 풍속과 연계시켜 설

명하는 견해가 있다.7 ) 이러한 관점은 서해안의 선박과 상인들이 한강의 마포, 용산과 활

발히 드나들면서 문화적 교류가있다는사실을착안하였다.                                              

7) 최철·하효길, 1999,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2쪽.

< 표 >  부군당의현황 및 특징( 1 9 9 0년)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용봉동부군당

전농동부군당

당산동부군당

신길2동부군당

영등포上山殿

당인동부군당

창전동부군당

동빙고동부군당

보광동부군당

산천동부군당

서빙고동부군당

남이장군사당

이태원부군당

성동구응봉동

동대문구전농동

영등포구당산2동

영등포구신길2동

영등포구영등포3동

마포구당인동

마포구창전동

용산구동빙고동

용산구보광동

용산구산천동

용산구서빙고동

용산구용문동

용산구이태원1동

1 0월1일

3월초, 10월초

7월1일, 10월 1 2일

1 0월1일(대제)

7월1일, 10월1일

1 0월1일

1월 2일

1월 1일

1월 1일

3월초

(예전:동지달)

1월 1일

4월1일(예전에는굿시

행), 7월1일,  10월1일

4월1일(굿과제사)

정초, 7월, 10월1일

(모두제사)

부군할아버지·할머니

부군신내외

부군신내외

부군신내외

부군신내외

부군신

부군신내외

단군내외분

김유신장군

부군신내외

이성계, 부인

남이장군

부군님

당산향우회

당인리부군당

정화보존위원회

밤섬향우회

동빙고동부군당

치성위원회

명화회

원효2동 부군당

보존회

서빙고동부군당

치성위원회

남이장군

남이장군대

제사업회

이태원동동민회

번호 당이름 위치 시기(음력)                        주신 전승주체



8) 한국샤머니즘학회편, 1999, 『마포부군당도당굿연구』, 서울:문덕사. 

9) 최철·하효길,  앞의글6쪽.

10) 한국샤머니즘학회편, 앞의글,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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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당굿은 유교식 제의와 굿이 혼

합된 형태로 전승되는데 본마당은 역

시 굿이다. 마을굿 혹은 동제에서 유교

식 제의가 혼합된 이유는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을 수용하여 변화시

킨 결과이다. 보통 부군당굿에서 유교

식 제의는 제관들만 모인 채 매우 짧고

간단하게 진행된다. 이후 본격적인 당

굿에서 모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함

께 어우러지며 장시간 동안 벌어진다. 부군당굿이 1 9 8 0년대 이후로 급격히 약화되면서

해를 거르거나 유교식 제의로 대체하는 곳이 많아졌다. 제의 비용은 부족하고 오랜 관습

인 부군당굿을 거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간편한유교식제의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농촌의 마을굿에 비해서도 부군당굿의 생명력은 매우 질긴 편이다. 해마다 정

초와 1 0월 상달에 한강변 지역의 부군당을 찾아보면 보통 3∼4 군데에서 주무를 불러

굿 판을 벌인다. 2001년 1 0월과 2 0 0 2년 1월·4월 필자의 현지조사 결과, 용산구의 남

이장군 사당·이태원의 부군당·보광동의 부군당·한남동의 부군당, 영등포구의 당산동

부군당·신길 2동 부군당에서 당굿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계는 지방의 농촌마을에

서도 쉽게 찾아볼수 없는 현황이라 생각된다. 고층 아파트사이를비집고앉은 부군당에

서 해마다당굿이벌어지고 있으므로 매우 강한 전승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부군당굿의 각 거리는 일반적으로 서울·경기지역의 마을굿과 비슷하다. 밤섬 부군당

굿(주무 김춘강)은 주당물림, 고삿반, 유가돌기, 부정, 가망청배, 부군거리, 서낭거리, 본

향말명, 마지올림, 상산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불사거리, 군웅거리, 창부거리, 뒷전의

절차로 진행된다.8 ) 보광동 부군당굿(주무 이군자)은 부정치기, 대내림, 조상거리, 대신할

머니거리, 장군거리, 산신거리, 별상거리, 부군신장거리, 대감거리(천궁대감, 일월대감,

군웅대감, 산신대감), 창부거리, 무관세움, 뒷전의 순으로 진행된다. 9 ) 과거

밤섬 부군당굿은 용왕을 모시는 굿거리가 따로 있었지만 현재는 용왕거리가 없어지고 용

왕시루만 차린다.1 0 ) 이러한 용왕거리 및 용왕시루는 한강변부군당굿의 성격을 잘 보여준

<그림> 당산동 부군당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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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상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한강의 수신(水神)을 모셔야 했으며, 이러한 신앙이 부군

당굿에반영되어 독자적인 거리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 도시개발과 부군당굿 전승의변화 - 밤섬 부군당굿의 사례-

1 9 6 0년대까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 중앙에 위치해 있던 밤섬은 한강의 명승지였

다. 마포 언덕에서 보면 마치 밤알을 까놓은 것 같다고 해서 밤섬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밤섬의 역사는 한강변의 역사 혹은 도시화와 개발의 역사를 상징한다. 밤섬은 고려시대

에는 유배지로서, 조선시대에는 조선지(造船地)로서 기능을 해왔다. 이곳은 한강의 중앙

에 있는 하중도(河中島)이므로, 한강변과는 또 다른 생산과 문화의 특성을 지녔다. 육로

가 단절되어 있던 이곳은 1 9 6 8년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사각지대로서 그들만의

독특한문화를형성하고 있었다. 

조선의『명종실록』1 1년( 1 5 5 6 )의 기사를 보면 사방이강물로 돌려서 이웃한마을이 없

고 남의 이목이 없으므로, 강물을 건널 때 남녀가서로 부둥켜안는 등 음란하기 짝이 없다

는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은 지배세력의 입장에서 본 입장이며, 밤섬

은 지배와 피지배, 혹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사회였다. 인

(印), 판(判), 마(馬), 석(石), 성(成)씨 등과 같은 각성받이들이 반상을따지지않고 살았

으며, 주로 조선, 어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1968년 2월 1 0일 예정된 밤섬폭파를

앞두고 조선일보의‘자취감출 神秘의 마을 밤섬’( 1 9 6 8 . 2 . 4 )이란 기사는 당시 밤섬이 맞

이한 비운을말해준다. 

전설의 마을 밤섬(栗島)이 없어진다.…(중략)… 서울시는 오는 1 0일 이 섬에 폭파단추

를 누르고5월 말까지 제거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폭파이유는 하구(河口)를 넓혀 현재 공

사중인 여의도를 홍수에서 구해낸다는 것. 한강개발사업소의 과학적인 수치에서 이 섬은

없어지게 되었다.…(중략)… 도둑이 없고 질병 없이 살 수 있다는 2 0세기 신비의 섬마을.

이 모든 은총은 그들만이 모실 수 있는 부군신(府君神)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이곳 주민

들은 지금까지 수돗물을 모른다. 한강물을 그대로 떠나 밥을 지어먹고 냉수를 마시지만

누구 한사람 설사를 앓지 않았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전기대신 집집마다「부군등」

이라는초롱불을 켜고 있다.

밤섬은 지리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었다. 모래와 자갈로 뒤업인 지역이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여름마다 수해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고심해야 했다. 섬면적은 총 1 7 ,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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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었지만 주거공간은 극히 협소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업과 어업이란 한정된 생업에 종

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일제시대 이후 기껏해야 땅콩농사를 지었을 뿐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밤섬 주민들은 부군당이라는 신성공간을 만들고, 부군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고난한 일생을 버티어 갔다.  밤섬 주민들에게 부군신은 신성한 세계의 신(神)으로서만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투영된 생활 속의 신(神)이었다. 이들이 밤섬폭파의 계획을 듣고 제

일 먼저 철수를시작한곳은 다름 아닌 부군당이었다. 서울시의 계획을듣자마자 제일먼

저‘부군님’을 모신 탱화와 현판을 뜯고 그 다음 부군당의 제기와 각 가정의 가재도구를

수레에 싣거나 등에 지고 한강 얼음판위를 건너 왔다.1 1 )

밤섬주민들이 새로 이주해온 곳은 마포구창전동이다. 창전동의 와우산 비탈길에 천막

을 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해나갔다. 밤섬에 있을 때는 조선업과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

지해 갔지만 이제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막노동, 경비원 등 불안전한 직업을 갖고 도시생

활을 영위했다. 고향을 잃은 그들에게 단결과 응집의 요체는 다름 아닌 부군당이었다. 당

집을 새로 만들고 밤섬 향우회를 조직하여 밤섬 속의 부군당제를 끊임없이 이어갔다.

1 9 6 0년대까지 밤섬에서의 부군당제는 공동체의 신앙적·문화적 전통으로서 지속되었다

면, 창전동에서의 부군당제는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 재단결을 도모하고 추억을 되살리

는 새로운전통으로서 진행되었다.

밤섬의 부군당굿이 주목을 받은 것은 1 9 8 0년대 중반 이후였다. 이 시기는 원래 밤섬에

있었던 부군당굿이 아니라 창전동으로 이전해 온 새로운 전통으로서의 부군당굿이었다.

창전동으로 이전해 온 이후로도 그들에게는 밤섬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며,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부군당굿 사전에 마을을 도는‘동네 마우리’를

지속했다고 한다.1 2 ) 1 9 8 0년대는 마을굿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진 편이다. 개발시대

의 대표적 운동인 새마을 운동과 미신타파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을 때 밤섬주민들은 당굿

을 하면서도 마음을 조아려야 했다. 그러나 1 9 8 0년대 이후 한국이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

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복귀되자 이제는 창전동의 밤섬 부군당제가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 1999년 정초에는 민속학자, 방송국, 구청관계자 등이 모두 모인 가운데 큰 굿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밤섬의 부군당제는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굿의 전

11) 김진명, 1999, 「서울밤섬 이주민의주거공간의변화와의례」, 『서울학연구』제1 3호, 서울학연구소 2 0 4쪽.

12) 김진명, 앞의글,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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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교과서처럼 보여주고 있다. 한강개발로 인하여 밤섬이 통채로

폭파되고 주민들은 고향을 잃고 새로운 장소로 이주한 가운데도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민속전승이 끊기기 시작한 것은 2 0 0 0년 들어서이다. 무

허가 건물 속에서도 단결과 응집의 원동력으로 진행되던 부군당굿이 생활이 안정되고 수

입이 늘어가자 오히려 의견차가 늘어가고 과거의 기억 속으로 잊혀져갔다. 1999년 큰 굿

이후로는 당굿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단한 치성으로 대체하고 있다. 밤섬의 부군당굿

은 개발과전통, 두 가지 잣대의한가운데 서있던민속이며 향후 개발과 전통을 어떻게 병

존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감이다.

Ⅲ. 마을굿의문화재 지정과 변화추세

1. 남이장군사당제의 문화재지정과전개과정

부군당굿은 한강변의 전통적인 마을굿으로서 서울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서빙고동 부군당에서 발견된현판에는 인조(仁祖) 13년(1635) 중건된 기

록이 남아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유산임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역사

적·학술적 가치가 분명한 부군당굿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부군당굿이 1 5개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이장군사당제 외에도 여러 부군당굿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신청을하였다. 

남이장군사당제는 1 9 9 9년 7월 1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 0호로 지정이 되었다. 보유

자는 무녀(巫女) 이명옥과 악사 김순봉이다. 남이장군사당제는 한강변의 부군당굿 중에

서도 당굿의 규모, 각 과정 및 절차, 보유자의 질적 수준 등이 매우 뛰어나다. 이 제의는

작은 마을굿의 수준이 아니라 강릉단오제, 은산별신제처럼 큰 규모의 별신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현재 남이장군대제는 걸립, 꽃등행렬, 당제, 장군출진, 당굿, 사례제 및 대동잔

치 순으로 이어진다. 걸립인원은 농악대 등 5 0여 명, 꽃등행렬은 1 0 0여 명의 부녀자, 장

군출진에는 1 0 0여 명의 대취타를 포함 3 0 0여 명의 남녀가 동원된다. 남이장군대제에서

가장 볼만한 장면은 꽃받기 행사이다. 용문동 남이장군 사당에서 출발한 꽃은 이웃한 산

천동 부군당으로 가서 산천동의 꽃과 교환된다. 이를 산천동의 여부군신을 남이장군사당

제로 모셔오는 과정이라고 한다. 꽃받기 행사는 영신(迎神)의례일 뿐만 아니라이웃한 부

군당과의 일정한 교류를 암시해주는 것으로서 다른 부군당굿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다. 

남이장군사당제는 통시적 전개과정으로 보았을 때 서빙고동 부군당, 밤섬 부군당, 이태



13) 박흥주, 앞의글, 173∼1 7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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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부군당 등에 비하여 후대에 형성되었다. 남이장군( 1 4 4 1∼1 4 6 8 )은 예종(睿宗) 즉

위년(1468) 유자광(柳子光)의 모함을 받아 한강 새남터 백사장에서 처형된 후 순조(純

祖) 18년( 1 8 1 8 )에 신원되어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받게 된다. 350년 가

까이 반역자의 신분이었으므로 남이장군을 모시는 공개적인 신앙행위를 벌일 수 없었다.

1 9세기 순조(純祖)에 이르러서 신원이 되면서 남이장군을 복권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

히 벌어졌고, 이에 제당이 건립되면서 부군당굿의 주신으로 모셔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 6세기 후반∼1 7세기 초로 연원이거슬러 올라가는 한강변의 부군당굿에 비하

여 역사적인 전개과정은 짧은 편이다. 

남이장군사당제가 현재의 규모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일제시기를 지나면서이다.

1 9 4 5년 해방과 더불어 남이장군의 충절

을 계몽 선양할 필요성이 공감되었다. 동

네 유지들이 모여서 사당수리와 보존대

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950년

에 접어들면서 당굿을 위한 건립을 시작

하였고, 1955년 정관을 마련하여‘남충

무공사우 보존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해

방 후에는 용문동을 중심으로 시장의 상

권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상인들이 상업

의 흥성을 위해서 남이장군을 신봉하였

으며 당굿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1 3 ) 현재도 유가를 도는 중심지역은 용문동 시장이다. 남

이장군사당제는 1 9 7 2년 이후로한때 명맥이 끊어 졌었다. 고(故) 김태곤 교수는1 9 7 2년

마지막 당굿을 조사한 이후로 남이장군사당제의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1 9 8 3년부터는 당굿이재현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남이장군사당제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승주체들의 단결된

노력과 학계의 노고가 밑바탕 되었다. 남이장군사당제가 다른 부군당굿에 비하여 규모와

양식면에서 큰 특징을 갖고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이장군사당제는 서울시 무

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전승을 위한 기본토대가 마련되었다. 가장 중요한 의례경비가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지원이 되고, 보유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지원 외에도많은 부수 효과를 얻었다. 언론과 학계의주목을받기 때문

<그림 3> 남이장군사당제의 꽃받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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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전 및 홍보가 크게 이루어지고, 당제 동안 수많은 참여인원으로 북석 거린다. 남이

장군사당제는 형성시기는 늦었지만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대표적인 한강변의 부군당

굿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남이장군사당제에 비하여나머지부군당굿은 관으로부터 지원도부족하며, 토박이들이

노령화되고 전출함에 따라 전승사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이

장군사당제로 관심이 몰리는 탓에 주변의 부군당굿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

부군당 보존회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모든 부군

당굿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물론 동일종목의 추가지정은 가능하다. 문

화재 보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인정한 보유자 외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추가지

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나머지 부군당굿이 남이장군사당제에 준하는 역사적·학술

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  

부군당굿의 사례처럼, 성격이 비슷한 마을굿이 여러 개가 공존하는 경우는 무형문화재

의 지정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문화재로 지정된 마을굿은 대표성을 인정받아 지원이 확

대되지만 나머지 마을굿은 멸실상태에 놓여있어도 공식적인 지원이 어려워진다. 지정문

화재의 전승주체들은 비지정 마을굿에 비하여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전승에 노력하므로

서 마을굿의 진행에 더욱 힘이 실린다. 전반적인 마을굿 보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최소

한 비지정 상태의 마을굿에 대한 보전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보인다.

2. 마을굿의 문화재지정과 변화양상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무형문화재를‘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

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

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 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의 지정조사가 필요하다. 지정

조사서를 비롯한 각종서류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

되면 관보에 3 0일 이상 예고된다. 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

된다.1 4 )

1) 민족생활의 변천과발달을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2) 발생연대가 비교적오래이고 그 시대의 특색을지닌 것

14) 임돈희·임장혁, 1997, 「중요무형문화재보존전승의과제」, 『문화재』제3 0호,  문화재관리국.



15) 탈놀이와농악분야로지정된마을굿은생략하였으며, 무속의례인굿이중심된무형문화재를간추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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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과 기법이전통적인 것

4) 예술상 가치가특출한 것

5) 학술연구상 귀중한 자료가될 수 있는 것

6) 향토적으로나 그 밖의 특색이 현저한 것

7) 소멸될 우려가많아 문화적가치가상실되기 쉬운 것 등이다.

사실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지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와 심의를 이원화하는 이유는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을 거르기 위해서이다. 조사와

심의를 같은 위원이 한다면 문화재 지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보장되기 힘들다. 따라서

문화재 전문위원 제도가 없더라도 최소한 조사와 심의는 이원화하여 문화재 지정의 객관

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 위원들을 분야별로 많이 확보해야 하며, 최고의 권위

자를 추대해야 하는 까닭은 문화재 지정이 문화재 관련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

이 되기 때문이다.  

마을굿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시에는 역사적 성격 및 지역적 특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마을굿은 일정한 지역단위에서 전승되는 의례이므로 그 지역의 향토사가 담겨져

있다. 또한 주무·악사들의 의례적·예술적 능력을 검토해 보는 동시에 진정한 전승주체

들인 마을 주민들의 전승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후자의 사항이 일반 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과는 다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마을굿은 마을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전승시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가 높다고 하더라도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마을굿은 의례와 예술 형태만 전승되는

껍데기이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조직한 마을굿보존회의 전승역량이 검토

되지 않을 수 없다.

<표2 >는 문화재청에서 발간한『중요무형문화재현황』(2002) 중 마을굿과 관계된 무형

문화재를 간추려 표로 만든 것이다.15) 이외에 지방의 무형문화재는 서울시의 남이장군사

당제(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 0호), 인천의 강화 외포리 곶창굿(인천시 무형문화재 제8

호), 구리갈매동도당굿(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 5호), 제천오티별신제(충북 무형문화재

제8호) 등 약 6개가 지정되어 있다. 2002년 9월 현재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1 0 8

종목, 시도지정 무형문화재가 2 6 6종목이므로 중요무형문화재 중에서 마을굿이 차지하

는 비율은그리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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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굿이 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되면서 큰 변화양상은 지역축제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릉단오제 일 것이다. 강릉단오제는 일정한 지역단위의 세시행사에서

전국적 향토축제로 발전하였다. 1969년 마을굿의 일종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는 1 9 9 4

년 전국의 향토축제 가운데 1 0대 민속축제로까지 선정되었다. 해마다 수십만명이 이 행

사를 보기 위해 운집한다.  중요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은 강릉단오제의 역사적·학술적 정

통성을 확보해주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폭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

었다. 강릉단오제는 원래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란

세시일을 배경으로 진행되므로 여러 가지 세시행사와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현

재는 국사성황제, 단오굿 뿐만 아니라 관노가면극, 농악경연대회, 씨름대회, 그네타기 등

5 0여 가지가 넘는 풍부한행사들이 함께 시행된다, 

지정무형문화재 마을굿이 지방향토축제로 발전되는 양상은 민속이 새로운 전통으로

창출되는 현상이다. 남이장군사당제도 지역축제로 유도하기 위하여 당제가 시작하기 전

개막행사를 진행한다. 지역민들의 참여를높이기 위해서이다. 지정무형문화재가 지방 향

토축제로 발전하면 대중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전통문화의 교육적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서구문화에 익숙해진 2 0∼3 0대 층은 전통적인 무형문화재의 시연을 보면서 문화

적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축제의 성격을 담아냄으로써 향후 지역문화의

주체인청장년층들의 참여를유도할수 있게 된다.

한편 마을굿이 향토축제로 발전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한다. 강릉단오제와 같이,

<표 2> 중요무형문화재 중 마을굿분야

1

2

3

4

5

6

7

8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중요무형문화재제1 3호

중요무형문화재제7 1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 2 -가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 2 -나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 2 -다호

중요무형문화재

제8 2 -라호

중요무형문화재제 9 8호

은산별신제

강릉단오제

제주칠머리당굿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및

대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경기도도당굿

차진용외

김종군외

김윤수외

김석출외

김금화외

김상원외

정영만외

오수복외

66. 2. 15

67. 1. 16

80. 11.17

85. 2. 1

85. 2. 1

85. 2. 1

87. 7. 1

90. 10. 10

충남부여군

강원강릉시

제주제주시

동해안일대

서해안(인천)

부안군위도면

남해안(경남)

경기도일원

연번 구 분 명칭 보유자 지정일 전승지



16) 용산구청, 2002, 『2001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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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행사가 함께 결합되면서 마을굿의 본래 성격이 약화되고 문화재 지정의 원취

지가 흔들리기도 한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면 지정당시의 양식과 절차는 순수히 유

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학술적 가치와 연관된문제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러한 형태를 온전히 보전하므로써 과거의 민속문화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

국적 축제로 발전되므로 공공기관의 개입이 늘어나고 외부인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실상

마을주민들의 참여공간이 적어지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는 매우 큰 문제이다. 마을굿은

마을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강한 전승력을 갖고 오랜 기간 영속될 수 있을 것

이다.

Ⅳ. 대도시 마을굿의변화요인과보전문제

1. 대도시 마을굿의 변화요인

마을굿의 전승을 지속시키는 요인은 제당, 주무, 마을주민(보존회), 전승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제당이 없는 곳에서는 마을굿을 벌일 수가 없다.  한강변 부군당은 아파트 공사

로 인하여 많이 소멸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건(移建)되었다. 대부분 당들의 현 위치는

1 9 7 0년대 이후로 옮겨온 것이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이건된 경우는 다행이지만 많은 당

들이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하여 멸실 되었다. 상기 요인 중에 주민들의 노력이 마을굿을

전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근간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일치된노력이있다면

제당을 건설하고 전승비용을 만드는일은 어렵지 않다. 

현재의 전승환경으로 보건대 대도시에서 마을굿의 보전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먼저

마을굿이 과거 마을이라는 지역단위의 공동체신앙으로서 성향을 잃게 되었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마을 단위와대비되는 행정단위인 동(洞)은 인구적·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현재 용문동은 2 , 7 6 4세대·7 , 9 0 3명, 이태원1동은 3 , 7 7 9세대·

1 0 , 0 0 5명, 한남1동은 5 , 4 4 6세대·1 3 , 5 9 9명, 서빙고동은 4 , 4 7 3세대·1 3 , 5 9 9명, 보광동

은 7 , 9 9 2세대·2 1 , 1 0 9명이다.1 6 ) 과거 마을은 보통 1 0 0∼200 가구로 구성되었다. 현재

동단위의 세대·인구구성은 과거 마을의 수십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규모 아파트의 건립

은 세대·인구수가 급증하는 핵심요인이다. 이러한 세대·인구 상황에서는 마을굿에 필

요한 주민들의 단결력을 끌어내기가 매우 힘들다. 

둘째, 기독교, 천주교 등 서양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마을굿에 대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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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만만치 않게 형성되었다. 관에서 공식적으로 마을굿을 지원해주는 사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마을굿 당일에도 삼현육각, 공수, 무가소리가 들려오

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열린 마음으로 마을굿의 경비를 추렴

해주는 기독교인들도 있다. 이들은 마을굿을 종교신앙적 행위로 보지 않고 마을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려는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포용력은 서울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많은 도움을주리라 생각한다. 

셋째, 토박이들이 거의 사라지고 이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출과 전입의

수가 급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이 마을굿 전승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

주민들은 마을의 민속에 대하여 큰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 동네에서 토박이가 사라지면

부군당굿의 전승이 끊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 전승되는 있는 대부분의 부군당굿

은 토박이들이 주관하여 계승시키고 있다.

토박이들의 적극적 참여는 부군당굿 전승양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당산동 부군당굿은

안종석씨를 중심으로 한 당산향우회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보광동 부군당굿은 김진열 회

장을 중심으로 명화회가 주관하며, 창전동 부군당굿도 역시 밤섬토박이들이 만든 밤섬향

우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다. 부군당굿에 해마다 참석하는 토박이 중에는 실제 그 동네

에 살지 않은 주민도 적지 않다. 고향을 떠나 인천, 일산 등지에 살면서도 이들은 해마다

부군당굿에 직접 참여하거나 제비를 송금하고 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에서

부군당굿을 끊기지 않고 전승시키는 것이 고향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

을 미칠 것이라믿고 있었다. 

부군당굿 보전을 위한 토박이들의 노력은 향후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모범적 사례로

서 전해질수 있다. 어렸을 때 부군당 주변에서 뛰놀고, 당굿을 구경하던 토박이들의 문화

적 향수는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들의 정서 속에 각인된 부군당굿은 한강변의 전

통문화를 상징하는 정수와 같다. 신앙으로서 부군당굿이 약화되더라도 전통문화로서 부

군당굿이 전승될 수 있는 배경은 여기에 있다. 이처럼 부군당굿을 전승시키고 있는 토박

이들은대도시사회 전통문화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승주체의 고령화 현상도 지적할 수 있다. 부군당굿의 화주, 소임 등을 맡

은 주민들은 모두 6 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동네에서 태어난 토박이라도 청장년층들의

경우에는 부군당굿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생기복덕을 따져서 제관을 선출하는 일

은 전승자들이 많았을 때나 가능하였다.  몇 명의 고령자가 부군당굿을 유지하는 작금에

는 해마다 같은 주민이제관일을 맡아서부군당굿을 전승시킬 수 밖에 없다. 

문화재 지정도 마을굿의 변화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 및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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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따라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마을굿의 전승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상술한 바와 같

이 문화재 지정됨으로써 관·학·민의 관심을 받게 되고 지원이 확대된다. 보존회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며 동네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진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다른 부군

당굿 보존회에서도 자신의 마을굿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는

것이다.

남이장군사당제는 문화재로 지정되고 지역민의 축제와결합되면서, 당굿의 일시·차례

들이 변화되었다. 원래 당굿은 4월에 하였지만 1 0월로 바뀌었다. 7월의 치성도 폐지되었

으며 대신 3년마다 하는 당굿은 매년 하게 되었다. 꽃받기행사도 치성 당일날 아침에 하

였지만 행렬의 요소가 크게 가미되어 전날 저녁에 시행한다. 그리고 장군출진행렬은 새

롭게 연출하여 확대된 것이다.17)   이에 비하여 당굿의 각 거리나 거리 내용은 지켜지는 편

이다. 이는 주무들이 예전 그대로이거나 맥을 잇는 신딸이기 때문이다. 부군당굿의 대표

적인 주무로는 한남동 부군당굿의 광나루평양집, 당산동 부군당굿의 영등포말집, 보광동

부군당굿의 이군자씨, 남이장군사당제의 이명옥씨, 밤섬부군당굿의 김춘강씨 등을 들 수

있다. 

2. 대도시 마을굿의 보전문제

거대도시에서 마을굿의 보전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서울의 마을굿

보전문제는 다른 전통문화의 보전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본다. 서울지역의 전통문화는

대부분 무대화·공연화 되었다. 무대화·공연화된 전통문화의 주체는 문화예술인들이

며, 시민들은 이 전통문화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부군당굿은 한강

변 주민들이 스스로 해마다 당굿을 진행시키며, 공동체 제의 속에 참가하고 즐긴다. 서울

이란 거대도시에서 부군당굿과 같이 마을 속에 전승되는 전통문화를 찾기란 매우 어렵

다. 그래서 부군당굿의 보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향후에도 대도시 전통문화의 모델

로서 체계적인 논의가 벌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의 시대에서는 경제적 논리가 앞서고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는 문화의 희생이 당연

한 것처럼 여겨졌다. 문화재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존재하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과거에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요즈음은

댐건설로 인하여 한 지역이 수몰되면 사전에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

하는 일이 상식처럼 되고 있다. 밤섬의 문화와역사에대한 조사보고서 한 장도 없이 밤섬

17) 박흥주, 앞의글, 172∼1 7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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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아련한 추억으로 밤섬의 문화를 논의해야 한다. 도시개발이 피

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최소한 기록으로 남기어 후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개발과 문화

를 병행시키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그럼, 부군당굿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부

군당굿의 보전방안에서 문화재 지정만큼 확실히 부군당굿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부군당굿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는 없다.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부군당굿을 선정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

이라면나머지비지정부군당굿에 대한 고려가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지정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일본의 사례는 좋은 귀감이 될 것 같다. 일본은 지정과

선택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무형문화재행정을 전개한다. 즉 중요유형민속문화재,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의 의미

와 같은데 반하여「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무형의 민속문화재」를 선택하게 하

여 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존을 병행하고 있다. 1997년 통계를 보면 이러한

민속문화재가 4 8 0건이나 선택되었다.1 8 ) 부군당굿의 사례처럼 모든 부군당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최소한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지정

부군당굿의 소멸이 급속도로 전개되어 언제 사라질지 모른 상황이다. 기록작성이라도 제

대로 해 놓는다면 향후 부군당굿을 복원할 때에도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재의 명칭으로 보았을때도 남이장군사당제는 비지정부군당굿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남이장군사당제가 아니라 경기도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9 8호)처럼 서울부군당굿으로 지정되어야 옳았다. 남이장군사당제는 신앙대상이 남이

장군이지만 부군당굿의 체계에 흡수된 형태이다. 전체과정을 보았을 때도 무속적 성향을

지닌 당굿이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서울부군당굿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나머지 부

군당굿을 아우를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컨대 현 남이장군사당제의 보유자외에도또 다

른 보유자의 추가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명칭에서 내포하는 상징성을 보았을 때도 남

이장군사당제에 한정되지 않고 서울의 부군당굿 전반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

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민속자료와 무형문화재를 결합시키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서

울시 민속자료 제2호로 서빙고동 부군당이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당은 제를 지내는 장

소이므로 건축적 특징보다는 이곳에서 행한 의례적 특징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당과

18) 大島曉雄, 1997, 「民俗文化財의保護制度와그變遷」, 『한국민속학』제2 9호, 한국민속학회.



19) 이상일, 1996, 「한국지역축제의동향과 전망」, 『비교민속학』제1 3집, 비교민속학 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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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가 함께 지정되어야 당해 문화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서빙고동 부군

당에서는 무굿이 사라지고 간단한 제사와 치성만 전해진다. 그러나 서빙고동 부군당은

매우 유서 깊은 곳으로 과거에는 큰 당굿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문화재보호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속자료와 무형문화재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

으로는 제당과 함께 의례가 지정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민속문화의 전승을 방지할수 있을 것이다.

보통 문화재 정책의 기본방향을‘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은 관

(官)에서 문화의 장(場)은 만들어주되 전승주체가 주인이 되어 진행하라는 의미이다. 부

군당굿의 전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대한 주민들이 스스로 부군당굿을 전승시킬 수 있

는 자율적역량을보장해주어야 한다. 관(官)에서 부군당굿의 의례경비를 지원해주어도

이러한 원칙은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부군당굿은 토박이들이 중심이 된 향우회,

보존회에서 전승을주관하므로 현재까지 상기의원칙이 잘 지켜지는 편이다.

부군당굿의 보전은 서울이라는 지방의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인 동시에도시 속

의 새로운 전통문화를 창출하는 일이다. 도시개발의 와중에서도 부군당굿은 여전히 새로

운 전통문화로서 거듭나면서 계승되고 있다. 과거 한강변의 부군당굿이 주민들의 삶과

매우 강하게 밀착된 민속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마을굿이 제의성이 약화되고 축제성이

강화되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속문화를 향유하는 백성들과 현대

민속문화를 향유하는 주민들이 마을굿에 대한 신념체계가 달라졌으므로 응당 변화의 추

세에 맞는 새로운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일은「한국지역축제의 동향과 전망」에서‘현대적·도시적 축제들이 일찍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축제였던 제의축제를 대신해서 오늘 2 1세기를 바라보는 현대 도시생활의

살아 있는 축제가 되어야 도시를 활성화하고 도시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

다.1 9 ) 부군당굿이 살아있는 민속으로서 기능을 하려면현대의 도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녀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축제적성격에대한 보강이 필요할것이다.

부군당굿의 제일에 맞추어 한강변의 생활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동시

에 개최함으로써 부군당굿의 역사적·지리적 의의를깨닫게 할 수 있다. 각 문화원 및 민

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한강변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관에서

도 한강변 토박이들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행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속문화 체험학습 행사를 계획하여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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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강변의 생활문화를 조금이라도 느끼고배울 수 있는 터전도만들어주어야한다. 

요사이 지역축제가 프로그램이 동일하고 소비적인 축제로 변모하는 점에 대하여 우려

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지역축제를 지역문화의 홍보차

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음악과 노랫소리가 들려야 축제가 되는 것은 아

니다. 조선후기 한강변 풍물 그림·사진전을 길거리에서 개최한다는 작은 행사를 통해서

도 충분히 교육적·홍보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부군당굿과 관련된 지역축제는

서울 한강변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지역축제보다도 조용하고 의미 있는 지역축제가 보람 있는 결실을 맺

을 수 있다고본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서울지역의 부군당굿을 중심으로 마을굿의 보전과 민속전승의 의미에 대하

여 알아보았다. 

부군당은 조선시대 관아에서 설치된신당(神堂)이었으며 부군당의례는관아 내부에서

시행하는 관행의례였다. 성황제가 관주도로 행해졌던 군현단위의 읍치의례에서 점차 민

간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군당제도 점차 민간화 되어 현재는 한강변의 대표적 마을굿으

로 전승되고 있다. 한강변은 조선후기에 크게 상업지로 발달하였다. 서울도성을 배후지로

삼아 마포와 용산 등지에서는 대규모의 상업취락지들이 형성되었다. 자연지리적 여건상

한강의 강상활동이 순탄치 않았고 생업활동이 고난했으므로, 공동체 제의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는 한강변의 부군당으로 집약되었고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당굿이 이어져 왔

다.

밤섬 부군당굿은 도시 개발 속에서 부군당굿의 변화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밤섬은 마포와 여의도 사이의 작은 섬으로 오랫동안 고유한 전통문화가 이어져왔지만 한

강개발로 인하여 폭파되었다. 창전동으로 이주한 이후로도 밤섬주민들은 부군당굿을 통

해 결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민속전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1 9 9 0년대 후반부터 부군당

굿의 명맥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이제는 유교식 제사로 간단히 대체하고 있다. 밤섬 주

민들은 고향을 잃은 실향민일 뿐만 아니라 고유한 전통문화를 상실해버린 운명에 처하

게 되었다. 

한편, 한강변에 산재한 부군당굿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9년 7월 용산

구 용문동의 남이장군사당제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 0호로 지정되었다. 일시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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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었던 남이장군사당제는 전승주체와 학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새롭게 복원되었다. 남

이장군사당제는 한강변 부군당굿의 계열이면서도 별신제에 상응하는 규모를 갖고 있고,

꽃받기 행사와 같은 독특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남이장군사당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

어 관·민·언론의 관심 속에서 전승환경이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비하여 나머지 부군

당굿은 당면한 변화요인으로 인하여 점차 전승력을 상실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나의 민

속이 도시화 속에서 사라지는 현상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문화의 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문화가 소멸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 그러나 전승주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전통문

화의 보전은 가능하며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서울의 민속문화는 대부분

멸실 되거나, 남아있는 민속문화는 공연화·예술화되었다. 공연화·예술화된 민속문화

는 서울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한강변 부군당굿은 공연화·예

술화된 민속문화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아직까지 토박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군당

굿보존회를 만들어 스스로 전승시키고 있었다. 이야말로 살아있는 도시속의 민속문화인

것이다. 통시적으로도 부군당굿은 서울 한강변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

우 값진 문화유산이다. 

앞으로 마을굿의 보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부군당굿과 같이 역

사적·학술적 가치가 비슷한 동일종목이 여러 곳에 전승되고 있을 때는 하나를 지정하더

라도 나머지는 최소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제도인「기록작성 등의 조

치를 취해야 할 무형의 민속문화재」는 귀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제 정책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남이장군사당제 외에 나머지 부군당굿도 최소한의 기록조치

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부군당굿이 대중성을 얻고 향후 전승주체들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지역축제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전승주체들인 노령화되어 앞으로 십년이

지나면 부군당굿의 전승 자체가 어려워진다. 부군당굿을 지역축제의 장으로 넓히고 현대

적 감각을 가미하여 젊은층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야말로 대도시속에서

마을굿이 새롭게 거듭나는 길이며, 부군당굿이 살아있는 민속으로서 계속 전승될 수 있

는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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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reservation of maul-gut and meaning of the 
folklore-transmission

Yu, Seung-Hun
Curator of Seoul City Hall- Cultural Assets Division

In Seoul city, The  maul-gut(마을굿) called bugundang-gut(부군당굿) have been

transmitted by  people lived  on the  banks of  han-river. The purpose of  this doc-

ument  is to make  a study  the present meaning of bugundang-gut that have been

transmitted in metropolitan city. The bugundang-gut was the official ritual in a

government office during the Chosun dynasty. However, the bugundang-gut  had

been spread along kyunggang(경강, Han-river in  Seoul) in the late Chosun period.

At that times, the population kyunggang area was increased with the  inflow of out-

side population and the commercial destrict was extended to many district along

kyunggang.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 investigate that  bugundang-gut have been transmitted by a Seoulite to

the backbone. They are the main body of bugundang-gut transmitting from gener-

ation to generation.

Secondly, I study about nami-janggun-sadangje(남이장군사당제) appointed to

seoul city immaterial cutural properties. It  is  a kind of bugundang-gut. So nami-

janggun-sadangje was appointed to seoul city immaterial cutural properties, as it

was supported  by a local  autonomous entity.

Thirdly, I investigate a plan that can be handed down  an offspring in seoul city.

We must revise the cultural properties system like that of Japan. Even though

many bugundang-gut isn’t appointed to cutural propertie  except  nami-janggun-

sadangje, we must recognize their importance and keep a record character of

bugundang-gut by  investigation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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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ly, I  think that  bugundang-gut must  be developed  a  regional public hol-

iday. If it is developed a regional public  holiday, many young person can be take

part in bugundang-gut. 


